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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이 1년 만에 깨질 수 있을까.
키움 히어로즈 우완 안우진(23)의

‘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’ 초반 삼
진 페이스가 심상치 않다. 안우진은 올

시즌 5경기에서 2승2패 평균자책점(ERA) 2.25를 기록하
며 40개의 삼진을 잡았다. 경기당 삼진은 무려 8개. 압도
적인 구위로 타자들을 찍어 누르고 있다.

연이은 호투에 적장의 감탄사가 나오기도 했다. 안우
진은 26일 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6이닝 2실점 11삼진
호투로 자신의 한 경기 최다 삼진 기록을 새롭게 썼다. 종
전 기록은 지난해 9월 23일 NC 다이노스전에서 세운
10삼진이었다.

카를로스 수베로 한화 감독은 하루 뒤인 27일 취재진
을 만나 “지금 국내투수들 중에서는 안우진이 최고 레벨”
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. 안우진이 26일 경기서 기
록한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9km. 외국인 감독이 보기
에도 그의 재능은 유독 압도적이었다.

안우진이 올해 등판한 경기에서 가장 삼진을 적게 잡은
것은 20일 SSG 랜더스전이다. 5번의 등판에서 가장 부진
한 모습을 보였던 경기인데, 이 경기에서도 6이닝 4실점
5삼진 투구를 해 크게 무너지진 않았다.

거침없는 그의 ‘K’ 행진은 1년 만의 삼진 기록 경신을
기 케 하고 있다. 지난해 두산 베어스 외국인투수 아리
엘 미란다가 세운 단일시즌 최다 삼진(225개)이다. 미란
다는 2021시즌에 28경기에 나서 14승5패 평균자책점
2.33을 기록하며 225삼진을 기록했다. 종전 단일시즌 최
다 삼진 기록은 롯데 자이언츠 소속이던 최동원이
1984년에 마크한 223삼진이었다.

안우진은 토종투수로 KBO 단일시즌 최다 삼진 타이틀
을 되찾아올 페이스에 올랐다. 현재 K 행진을 풀타임 선
발로 유지할 수 있으면, 미란다의 225삼진 기록도 충분히
노려볼만 하다. 144경기 풀 시즌을 치르는 국내 선발투수
들은 개 30경기 안팎의 선발등판 기회를 맞는다. 현재
페이스라면 200삼진은 충분히 넘어서고, 최 240삼진도
가능할 전망이다.

최 관건은 당연히 건강한 몸이다. 안우진은 기량 면
에선 검증을 마쳤으나 아직까지 풀타임 선발을 뛰어 본
경험이 없다. 올해가 첫 번째 도전인 셈인데, 기록 달성
을 위해서는 ‘건강한 선발투수’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
뒤따라야 한다. 장은상 기자 award@donga.com

압도적 구위로 경기당 8K…최대 240K 가능
풀타임선발첫해, 건강한시즌이최대관건

159km 꺋삼진머신꺍안우진
미란다 225K 신기록 넘나

키움 안우진의 초반 페이스가 범상치 않다. 올 시즌 5경기에서 삼진
40개를 잡았다. 지난해 두산 외국인투수 미란다가 세운 역대 단일시즌
최다 삼진 225개를 뛰어넘을 기세다. 스포츠동아DB

<KBO 단일시즌 최다 삼진>

꺎오연수를 지우는게
매순간의행복이죠꺏

8년공백깨고악녀열연한 꺋엄마꺍오연수

“지난 8년은 오롯이 ‘엄마’로서의 행
복을 누렸죠.”

배우 오연수(51). 가수 겸 배우 손지
창의 아내로도 유명하다. 그 이전에 두
아들의 엄마다. 26일 종영한 tvN 드라
마 ‘군검사 도베르만’에서 그의 모습이
유독 반가웠던 이유는 8년 만의 연기
복귀작이라는 점에서다.

오연수는 2014년 MBC ‘트라이앵글’
을 끝으로 25년간 누빈 안방극장을 떠
나 두 아들의 미국 유학길을 따라갔다.
“뒤늦게라도 엄마로서 ‘올인’하고 싶은
마음”에서다. 밀려드는 수많은 드라마
와 영화 출연제의도 포기했다. 그러나
“후회도없고, 다시 돌아가도똑같은 선
택을할것”이라고자신있게답했다.

긴 공백을 끝낸 이유도 다름 아닌
“두 아들”이다. 올해 각각 23세와 21세
가 된 아들이 “더 이상 엄마의 보살핌
이 필요하지 않은 나이가 됐다” 싶어
마음 놓고 다시 본을 들었다. ‘아들
바보’가 따로 없다. 그는 “내가 봐도 못
말린다”며 웃음을 터뜨렸다.

뀫“아들이 용기 북돋아 줘”
28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난

그는 화사한 노란빛 원피스를 차려입
었다. 극중 육군 최초 여자 사단장 역을
연기하는 내내 군복만 입은 탓에 “오늘
만은 한껏 꾸미고 싶었다”고 말했다.

“권력을 위해 남의 다리를 눈 하나
깜짝 안 하고 잘라내는 사이코패스였
어요. 난생처음 해보는 악역이어서 수
없이 망설임 끝에 용기를 냈죠. 마침 큰
아들이 입 했을 때라 군 소재에 관심
이 갔죠. 아들이 ‘엄마가 투스타 사령관
역할이라고?’하면서 껄껄 웃다가도 군

얘기를 해주면서 독려해줬어요.”
8년 만에 연기 활동을 재개하는 만큼

“매순간신인의마음”으로일하고있다.
“첫 촬영 날, 배우들과 스태프들 앞

에서 고개를 꾸벅 숙이며 ‘열심히 하겠
습니다!’라고 외쳤어요. 남편은 일에

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스타일이라
제 결정을 존중해줘요.”

뀫“연기의 재미 뒤늦게 찾았죠”
데뷔 이후 33년 중 ‘황금기’를 “30
”로 콕 집었다. 1998년 손지창과 결

혼한 후 이듬해와 2003년 두 아들을 낳
으며 “인생이 달라졌다”고 느꼈기 때
문이다.

“18세에 데뷔해 20 내내 돈을 벌기
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. 하나
도 즐겁지 않았죠. 그러다 결혼하고, 아
이를 낳으면서 연기의 재미를 찾았어
요. 50 가 된 지금 오히려 연기가 어려
워요. 어딜 가도 ‘최고참 선배’가 되니
까 ‘더잘해야된다’는부담이커져요.”

그래도 “촬영 현장에 가는 것은 여전
히 즐겁다”고 돌이켰다. 이제는 기회가
닿는 로 드라마와 영화에 계속 출연
할 생각이다.

“저만의 기준이 있어요. 스스로 ‘잘
할 수 있어?’ 물었을 때 ‘응’이란 답이
돌아와야 해요. ‘연기 못 한다’는 말은
절 안 듣고 싶어요. 저의 한계까지 최

한 노력할 거예요. 오연수를 지워내
고, 제가 맡은 캐릭터로 불리는 게 목표
예요.” 유지혜 기자 yjh0304@donga.com

종영한 꺋군검사…꺍서여사단장역
난생처음 악역…수없이 망설였죠
입대한 큰아들은 군 생활 조언도
엄마가 되고서야 찾은 연기 재미
촬영장가는길, 언제나즐거워요

◀ 26일 종영한 tvN 드라마 ‘군검사 도베르만’에서 강렬한 악역을 선보인 배우 오연수가 28일 서울 강
남구 신사동 한 카페에서 열린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주현희 기자 teth1147@donga.com


